
8 2025년 4월21일 월요일제 22회호남마라톤대회

영광의우승자들
전국의마라토너들이수려한경관을자랑하는영산강변을달리며제22회호남마라톤

에참가해시원한봄날의경주를만끽했다. 극심하게변덕을부린봄비에도참가자들

의열기는뜨거웠다. 지난해부터이어진비상계엄의여파와기나긴경기침체등으로

인해지친삶에활력을불어넣고국내마라톤저변확산과생활체육활성화등을도모

하기위해마련된이번대회는10㎞와하프(21.095㎞)등2개부문에서열띤레이스가

펼쳐졌다. 남자하프코스우승은김우빈(29 광주달리기교실)씨가 1시간22분19초21

의기록으로2위김승형(1시간23분05초84)씨에불과40여초차앞설정도로치열한

레이스를펼쳤다. 3위는김혜원(1시간23분46초94)씨가기록했다.여자부하프코스우

승자는권순희(54)씨다. 권순희씨는1시간33분20초91의기록으로2위차명미(1시간

48분10초56)씨를15분여차로따돌리며결승선을통과했다. 이어김혜경(1시간53분

44초01)씨가 3위로골인했다. 10㎞ 남자부에선양정모(39 오픈케어)씨가 35분44초

92의기록으로2위최요인(37분03초71)씨를 1분여차로제치고우승트로피를안았

다. 3위는37분58초04로결승선을통과한이명철씨였다. 10㎞여자부는김미선(48 화

순더원크루)씨가 43분56초77로 1위를차지했다. 46분15초38로 1위에 3분차뒤져

골인한이미림씨가2위를기록했고, 3위장희수(46분27초24)씨가뒤를이었다. 각부

문에서영광의1등을차지한우승자들의이야기를들어봤다. <편집자주>

운동입문1년… 아빠의끈기를보여주고싶었다

하프코스남자우승김우빈씨

제22회호남마라톤대회남자하프코스에서우승

한김우빈(29 광주달리기교실사진)씨가결승점을

통과하자기다리고있던임신한아내와아버지등온

가족이함께기뻐하며격한환호와박수를보냈다.

곧 아빠가 되는 날을 앞두고 있는 그는 해삐(태

명)에게멋진아버지의모습을보이고싶어달리기

를시작했다. 해삐에게아버지가끈기를갖고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해삐도 나중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것이라생각했기때문이다.

아버지가되면서갖게된책임감은김씨에게큰힘

이됐다.

운동을시작한지1년밖에되지않은그는첫대회

에서1등을하게된비결로 꾸준함을꼽았다.매일

새벽 5시에일어나최소 1시간에서2시간정도를운

동했고주2회이상을달리기교실에서달리기를배

우기위해집을나섰는데,본인과의약속을단한번

도어기지않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하면언젠가는다보답받는다는것을다시한번느

꼈다고강조했다.

하지만 첫 대회였던 만큼 그에게도 고충이 있었

다. 뒤에따라오는참가자가있다는게어렵게다가

왔고, 떨어뜨리려고 빠르게 뛰기도 했다가 느리게

뛰기도해보는과정에서오버페이스가되면서경기

후반부에체력소모가컸다는것이다. 이로인해그

의이번대회기록은1시간22분19초21로목표했던

기록보다2분정도차이가났다.

김우빈씨는 가족들이응원해준다고모두왔는데

1등이꼭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면서 체력이

바닥일때마다가족들이기다리고있다는생각으로

끊임없이뛰었다고말했다.

글=민현기기자사진=김양배기자

마라톤찾아전국순회… 잔치초대된기분

하프코스여자우승권순희씨

10년뒤에도영산강꽃을보며뛸수있기를…

제22회호남마라톤대회여자하프코스부문우승

의주인공은 20년째전국을돌며마라톤을하고있

는권순희(54 사진)씨가됐다.

약 15년전마라톤을위해영산강을찾았다가봄

은봄대로가을은가을대로예쁜모습에반했다.매

년영산강에서하는마라톤은빠지지않고꼭참여

하고 있는 권씨는 올해도 호남마라톤 대회를 통해

영산강을찾았다. 이날권씨는봄영산강의유채꽃

이핀모습을얼른보고싶은마음에새벽부터부산

에서출발했고이날도어김없이아름답게핀꽃들을

보며잔치에초대된기분을느꼈다.

권씨는예쁜꽃들을구경하면서뛰다보니하프코

스가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금방 지나가버렸고

즐겁고기분좋게뛰다보니우승을한것은그저 덤

이라고생각하고있다. 성적에연연하지않고땀을

흠뻑 흘렸다면 잘 뛰었다고 생각했고 좋은 성적은

늘알아서따라왔다는것이다.권씨는1시간33분20

초91로 2등과 15분이넘는기록차이를냈지만, 결

승점을통과하고자신의성적을확인하기보다또다

시꽃들을구경하러뛰어가기도했다.

가장힘든구간으로권씨는초반3㎞를꼽았다.힘

이빠지는과정에서몸에힘을풀고적응하지않으

면남은코스전부가힘들어지기때문에달리미들끼

리 섞여있을 때나 젊은 사람들 틈에서 경쟁한다는

게아닌꽃들을보며생각을비우라는것이다.

권씨는 일주일간 일하고 주말에는 전국을 돌며

마라톤을한지20년이됐다.새로운곳에서새로운

사람들을보고새로운경치를구경하며마라톤여행

을할수있다는게가장큰매력이라고생각한다며

영산강의아름다운코스에서소풍온기분으로잘

뛰고간다고말했다. 글=민현기기자사진=김양배기자

그만둘까 10번넘게참아내끝내 우승

10㎞남자우승양정모씨

풀코스를2시간30분이내로뛰는마라토너가되

고싶습니다.

무안에서주로홀로달리기를하며마라톤을준비

하던양정모(39 오픈케어사진)씨가호남마라톤대

회남자10㎞코스에서우승으로결실을맺었다.

양씨는최근풀코스마라톤을경험해봤고스피드

훈련을해야하는데감각유지차원에서호남마라톤

대회참가를결심했다.

누군가에게지도받지않고온라인으로지원받은

훈련프로그램을활용해달리기를독학하고있는그

는첫우승에도불구하고스스로의기록에대해아

쉬운마음을내비쳤다.

앞서다른대회들에서잘뛰는사람들을쫓아가는

방식으로페이스조절연습을하곤했는데이번대

회에서는대열선두의자전거를타고있는안내스

태프를따라무작정달리다보니계획했던페이스를

잃어버리고말았다.

이로인해약 3㎞를달렸을때부터그는숨이턱끝

까지차올랐고포기하고싶은생각이굴뚝같았다.

그만둘까라며떠오르는생각을 10번도넘게마음

속으로삼키며달릴수있었던것은그동안꾸준히

했던연습덕분이다.

양씨는 혼자이더라도꾸준하게했던것들이나를

우승으로이끈것같다.혼자연습을하면쉽게포기

하고싶은마음도들기도하고특히빠른페이스를

연습할때조금만숨이차올라도그만두고싶어지기

도했지만포기하지않았다며 그동안연습했던것

들을믿고마음속으로1등을노리긴했지만진짜로

해내리라고는생각못했고솔직히오늘잘못뛰었

는데운이좋아서1등을하게된것같다고말했다.

글사진=민현기기자

지난해하프부문1등…올해는10㎞부문도섭렵

10㎞여자우승김미선씨

허리부상에도달리기를그만둘생각은없었습니

다.

지난해제21회호남마라톤대회여자하프코스에

서우승했던마라톤 5년차 김미선(48 화순 더원크

루사진)씨가 올해도 호남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여

자 10㎞코스까지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

43분56초77의기록으로10㎞코스에참가한여성

달리미중가장먼저결승선을지난김씨는 습도가

높아서힘들었는데완주만하자는생각으로열심히

뛰었더니운이좋게도또여기호남마라톤에서 1등

을하게됐다고소감을밝혔다.

그에게는 올해 호남마라톤이 세 번째 경험이다.

앞서19회대회에서 10㎞코스에서참가했지만우승

에실패했고지난해하프코스에도전,우승한바있

다.

김씨는마라톤에대해건강한달리기를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지금껏마라톤을하면서성적에욕심

을냈다가허리쪽큰부상을2번이나겪으며8개월

을뛰지못했던만큼부상에대한주의를당부하는

것이다.

다만,부상을입었다고해서달리기를그만둬야겠

다는생각을한적은없다.오히려달리기를못한기

간동안정신적으로더지쳤고이를본가족들도걱

정은 되지만 김씨의 달리기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

다. 김씨의목표도더이상대회우승이나기록단축

이아닌 70세까지건강하게달릴생각이다.

김씨는 항상집에있으면나가기싫어지곤하는

데그때첫발내딛기가제일중요하다면서 오늘받

은상금으로새마라톤화를사는데보태고힘들게

달리면서 너무 먹고싶었던 고기를 먹으러 갈 것이

다고말했다. 글사진=민현기기자

전남일보가주최한제22회호남마라톤대회에출전한국내외마라토너들이20일광주승촌보영산강문화관광장을출발해승촌보

를힘차게달리고있다. 김양배기자


